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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누군가? 또 여긴 어딘가? 라는 밈이 있다.

일상 속에서 아이러니를 겪거나 지쳤을 때,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이다.

이 말이 참 웃프다.

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한다.

나는 누구고, 어디에 있을까?

이 웃픈 질문에 답을 내리기 위해,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본다.

인정받기 위해,

갖기 위해,

관계하기 위해,

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,

꿈을 이루기 위해,

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나름의 투쟁을 하며 살아가고,

투쟁의 결과 내가 누구인지,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확인하게 된다.

그 투쟁 끝에 무엇인가 얻기도 하고, 잃기도 한다.

나는 내 뒷모습을 직접 볼 수 없다.

이 사실은 마치 스스로 자신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,

결국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한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.

이러한 사실에 무력하고, 동시에 인간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다.

내 그림 어딘가에 관람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넣어보길 원한다.

나는 작업을 통해 혼란스럽고,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담기길 원한다.

당신은 자신이라는 우주 속에 무엇을 담고 있나요?

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무엇이 차 있길 바라나요?

당신은 누구이고, 어디에 있나요?

작가노트



지스트 오룡아트홀 

이조흠 초대전 11. 02. 

12. 27. 

T
U
E

W
E
D

2023.


